
이름 곽근*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UPM) 기간 2016. 6. 25(토) ~ 7. 23(토)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마닐라 대학에서 4주 동안 어학 공부를 한 곽근* 

학생입니다. 파견대학에 위치는 수빅으로서 굉장히 안전했습니다. 티비에

서 보던 것과 많이 달랐고, 밤에도 안전하게 걸어 다녔습니다. 규모 및 시

설은 만족했습니다. 3명이 사용하기에 방도 충분하였으며, 에어컨도 저희

가 마음대로 작동할 수 있어서 더위를 느낄 수 가 없었습니다. 또한 식당

밥은 한식에 맞추어서 나오기 때문에 매일매일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

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학생 나름이겠지만, 선생님들께서 너무 풀어지지 

않게 매일매일 숙제를 내주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

습니다.

수업

수업에 관해서는 1:1과 그룹강좌로 분류가 되는데, 그룹강좌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수업준비를 철저하게 준비해주셨고 학생들이 지루하거나 

졸리는 것을 느낄 때 마다 지루 하지 않게 수업을 잘 유도해주셨습니다.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쉬는 시간 등등 언제든지 질문 할 수 있었고, 학

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았습니

다.

Activity

액티비티는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희가 다 같이 한 것은 카마얀 비

치투어와 요트투어를 하였습니다. 그 외는 개인이 필요한 것을 하였습니

다.

요트투어는 시간당 6천페소 정도이며 사람이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대만친구들과 다 같이 갔습니다. 4시간 이용을 한다면 스노쿨링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음식을 사 갈수 있으며 고기를 구울 때 

는 번개탄 같은 것을 사가야 합니다. 참고로 스노쿨링장비를 잃어버리면 

2천페소를 지불해야 합니다.

카마얀 비치는 500페소의 입장권을 내야하며 생각보다 물이 엄청나게 맑

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면 맑은 물

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저희가 갔을 때는 우기라 날씨의 변화가 많았습니다. 하늘이 쾌창 한대도 

갑자기 비가오고 갑자기 맑아지고의 반복 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과의 

더위 체감은 오히려 필리핀이 조금 더 시원했습니다.

안전

언제가도 안전 할 것 같습니다. 몇몇 현지인들은 저희를 보고 인사도 해

줬습니다. 다만 주의해야할 것은 밤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 꼭 횡단보도 

밖이 아닌 안으로 걸어야 경찰한테 주의를 안 받습니다. 또한 길가다가 

여성이 다가와서 핸드폰번호나 물어본다면 알려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Ⅴ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에어컨이나 침대 등등 또 매일매일 청소를 

해주시기 때문에 깨끗하게 사용을 할 수 있었고, 빨래도 다해주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식사

학교식당(Ⅴ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Ⅴ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아침 점심 저녁 매일매일 맛있는 밥이 제공되기 때문에 굳이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맛보는 식당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자주 밖으

로 나가서 먹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망이나살과 본촌치킨 졸리비 등등 이

있습니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시내로 나가기 위해서는 FB라는 버스를 타거나 콜택시를 타야합니다. 교

통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거리도 가깝습니다. FB는 13페소며 콜택시

는 200페소 기본택시는 120페소입니다.

3. 생활전반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여행자보험,유학허가

증,교재비,전기세,시설관리비,

공항세

766,000 출국 전 사전 납부

환전 30만원 식사 선물

추가환전 30만원 식사 선물

합계 136,6000

저는 옷을 많이 가져왔지만 생각보다 많이 필요 없습니다. 이틀에 한번 씩 빨아주기 때

문입니다. 또한 생각보다 돈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물론 나가서 식사를 많이 안하고 선

물을 적게 산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새로운 것을 체엄하고 먹어보고 싶기 때문에 많은 

돈을 사용했습니다. 돈은 넉넉한 게 좋습니다. 추가로 뽑으려면 추가수수료와 환율수수

료 등을 내야하는데 이 돈이 아마 족히 9천원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제품 들은 

왠만한 약들은 학원에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하셔도 되지만 벌레 물리는 약은 하나가져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에서7월이 우기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우산도 필수입니다. 

 처음에 4주라는 시간동안 영어가 엄청나게 늘 것이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가서 사

람들과도 친해질 수 있을까? 영어로 말하는 것이 두렵진 않을까? 등등 다양한 생각을 하

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 첫날 너무나 어색해서 인사만 

대충하고 바로 잤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자연적으로 흐르면서 점점 친해질 수 있었고 

지금은 어색하지도 않고 종종 연락하는 사이까지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4주 동안 영어공

부를 하면서 엄청난 변화를 느끼진 못했지만 분명히 조금의 변화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험성정의 변화가 그것을 증명해주었고, 처음에는 들리지 않던 문장들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가서 공부를 엄청나게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저

에게 상당히 큰 결과로 다가왔습니다. 영어 문장이 하나하나 이해가 가고 사람들과 친해

지고 자신감이 생길 때 쯤에 4주가 끝났습니다. 너무나도 짧은 4주동안 너무나도 많은 

추억들을 만들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서 생각한 것이 이것을 헛되이 하지 않고 꾸준히 영어공부를 틈틈이 한다면 분명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5. 출국 전 준비사항

6. 본인 소감 및 평가



히 큰 결과가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날때마다 토익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습

니다. 필리핀에 가서 제가 느낀 것 중 중요한 것이 내가지금 어느 부분에 영어가 부족한

지를 파악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한 것 입니다. 4주는 분명히 짧은 시간 이지만 4

주라는 시간 안에 변화하는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차후에 기회가 생긴다

면 교환학생도 참여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영어공부를 꾸준히 할 계획입니다.

한국과 대만학생들 다같이 고아원 

봉사활동에 갔을 때 저희를 반갑게 맡아준 

아이들 사진입니다. 이때 아이들이 

저희들을 위해 합창곡을 

준비하였었습니다.

아침밥을 사진으로 찍은것입니다. 

대부분의 아침밥은 빵과 과일 그리고 

스프나 죽으로 나오며, 그 외는 항상 

한정식으로 나옵니다..

요트 투어갔을 당시 남자학생들과 단체로 

찍은 사진입니다.

한국 학생들과 대만학생들이 요트위에서 

다이빙하기 직전에 찍은 사진들 입닌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마지막 떠나는날 대만과 한국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모여 재밌는 

게임을하였습니다.

마지막 떠나기전날 선생님들과 한국의 

학생들이 식당에서 맛있는 저녁시간을 

가지고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